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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성과사례집 

“본 사례집은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여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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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제사회(OECD)의 평가

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성과사례집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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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녹색성장 추진 사례로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 유기농식품 산업 육성, 녹색기술    

분야 재정투자 확대가 있다.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전환

하여 2010년에 8.8.%의 비료 투입량 감소 및 2,800억원의 비료 투입비 절감을 이루었다.

○ 대규모·자동화 온실 87ha에 지열난방을 보급하여 72.6%의 난방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녹색산업으로

「유기농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11~2015)을 

수립하는 등 확고한 정책기반을 조성하였다.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 활용에 771억,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에 2,945억 등 농림어업부문의 녹색성장에 총 11,7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1,32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 농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의 마스터플랜인 ‘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09,11월).

○ 농식품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전부처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11~'20)’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11.5월).

○ 전부처 최초로 연도별 핵심과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10년, ’11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2009. 11

녹색성장정책관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11~'20)

2011. 05

'10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주요 추진계획

=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7+2대 과제 중심으로 =

2010. 04

'농림수산식품 녹색성장'

2011년 핵심과제 추진계획

2011. 03





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성과사례집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7 8

성과사례

○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실천 운동의 확산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기여,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환 경 식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활속에서 녹색 식생활을 실천합니다.

■  건 강 전통식생활을 바탕으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배 려 농어촌 체험, 조리 체험 등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해 나갑니다.

추진배경

○ 식품의 생산·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국민의 영양학적 건강증진과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10. 4),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09. 11)

○ 교육기관·체험공간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

하였습니다.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과 농어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우수 체험공간 지정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자체 단위로 지역 식생활교육 위원회를 구성,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하는 다각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정식 생활수첩 보급, 공익광고 제작, 학술행사,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학교·방과후 교실·농어촌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등을 통한 민간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푸드마일리지 정보제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사업 관련보도 (2011년5월 연합뉴스)

대한민국 녹색식생활 프로젝트 (녹색식생활 공익광고)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녹색실천 캠페인
(이투뉴스 2011년 9월 2일)

녹색식생활운동 확산

녹색식생활에 대한 만화 영상
(노컷티비)

잡지사 인터뷰:서울문화사 (2011년 7월 우먼센스, 에센 등)

"녹색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이다."

"녹색식생활 체험학교는
오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90개 초중학교 학생 1천8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5회에 걸쳐 

녹색식생활 및 전통식문화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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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례

○ 도심온도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 옥상과 벽면녹화시 평균 30%의 전력사용량이 감소 됩니다.

■ 농산물 수송거리 단축으로 서울지역에서만 12천톤의 CO2 발생량이 감축 됩니다(도시텃밭 5,100ha 조성시). 

○ 건물옥상, 하천부지, 유휴지 등을 농업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공간 이용을 효율화 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도시환경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도시농업은 도시환경 (녹지, 공기, 
수질, 생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최근 웰빙(참살이, 로하스) 트렌드의 확산으로 옥상농원이나 텃밭농사 등 “도시 속 농사” ·“도시민의 
농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옥상, 학교부지, 공공유휴지 등에 도시텃밭을

(Community Garden)조성하고 있습니다.

■ ‘20년까지 도시텃밭 8천 개소 조성(3천ha 수준)

○ 도시농업 육성법 및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

하고('11년 중) 있습니다.

■ 도시농업 공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도시농업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주도의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 농협, 도시농업연구회, 도시농업포럼,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을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칭) GREEN-도시농업 시민운동’전개하고 있습니다.

주간지 기획기사 보도
(이코노미스트 1098호, 2011년 8월 1일)

■ 도시텃밭은 '10년 대비 약 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 원예산업, 도시녹화 산업, 첨단 식물공장 산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선도합니다.

■ 도시녹화 관련 국내시장 규모는 약 19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중앙일간지 보도 (6.7일, 6.8일 경향·연합·매일경제 등 다수)

인터넷 뉴스 보도 (연합뉴스 2011년 3월 23일)

"식물공장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지역이나 기후조건에 상관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 
연중 농산물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로 IT, BT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

개소 면적(ha)

2,500

2,000

1,500

1,000

500

0

(개소) 면적(ha)

2010년

247개소

104ha

2011년

2,310개소

301ha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심에 텃밭과 주말농장을

8000개소, 총 3000ha 규모로 
조성해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290%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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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수요 전망 : (‘07) 256 → (’12) 326백만명

■ 자연휴양림 이용수요 전망 : (‘07) 8 → (’12) 10백만명

○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치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국민의 82%, 환자들의 79%가 산림치유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환자 중 77%는 장기체류 산림

치유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09, 한국갤럽).

주요내용

○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확충합니다.

○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 생활권 주변의 산림에는 단기방문형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합니다.

■ 치유환경이 우수한 산간지역에는 장기체류형 자연치유림을 조성·운영합니다.

성과사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만성·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경감에 기여합니다.

■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연간 건강보험진료비의 35%(12조원) 수준이며, 숲에서의 활동은 질환의 사전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치유 활성화

강원도 횡성 청태산‘치유의 숲’개장
(KBS뉴스  2011년 8월 26일)

녹색휴양공간확충 (NEWSIS 2011년 1월 25일)

좋은 숲길 네 곳 (MK뉴스)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연합뉴스 2011년 1월 30일)

‘치유의 숲’프로그램 본격가동 (YTN뉴스 2011년 6월 18일) 

"산림치유는 숲이 가지고 있는
피톤치드·음이온·아름다운경관·
토양·온습도·광선 등을 활용해 

인체의 면연력을 높이고
질환을 치유하는 활동"

"청태산 치유의 숲은
다양한 자연생태 학습장과
300명 규모 목조숙소동과

연계 운영돼 산림
치유센터의 모델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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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례

○ 저수지 수용량을 증대시켜 부족한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  ‘20년 생·공·농업용수 부족량 대비 48.3%가 충족됩니다.

  (2.8억톤(추가확보량)/5.8억톤(부족량))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대비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저수지 둑 높이기를 통해 홍수조절 기능이 보강 되었습니다.

○ 저수지 수변지역을 복합 관광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에게는 소득 증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급격한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져 홍수와 가뭄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천은 기후
변화에 취약합니다. 

■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발생빈도가‘70~’80년대에 비해 1.4배 증가하였지만, 지난 100년간 가뭄 16회, 2년 

연속 대가뭄 7회 등 주기적인 가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홍수기인 6~9월에 연 강수량의 2/3가 집중되어 저류시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 4대강 유역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농업용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 4대강 유역 113개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여(평균 2.6m) 2.8억㎥의 추가용수를 확보하여, 농업
용수를 보충하고 하천 수생태계를 보존합니다.

Before

After

저수지 둑 높이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세계일보 2011년 8월 4일)

아토피 치유·휴식·테마가 있는 산책 명품저수지 만든다 (강원일보 8월 20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봉학 저수지)

"아토피 센터 자연학습관
피톤치드길 수변생태공원 등 조성
수자원 확보 주민 생태공간 창출

농경지 가치 향상 위해 최선"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은
수자원 추가 확보와 홍수량
저류를 통한 저수지 하류의
홍수피해 방지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준공행사 개최 (연합뉴스 2011년 6월 30일)

"한계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주변 농촌지역 소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 
생태복원등을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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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례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이 제공되어 수산자원이 증대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바다숲을 수중 체험 관광형으로 조성하여 외부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 에너지 생산, 웰빙식품·의약품 개발 등 해조류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수산분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바다숲을 CO2 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바다숲 1ha 조성시 CO2 고정량 : 36.7tCO2
추진배경

○ 갯녹음 등 수중 환경오염 심화에 따라 국내연안의 수산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할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국내연안을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 생산, 웰빙식품·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30년까지 산림녹화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숲 35,00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갯녹음 및 오염심화 해역 시범조성(1단계 :‘09~15) : 7,000ha

■ 전(全) 연안 대규모 바다숲 조성(2단계 :‘16~30) : 28,000ha

○‘11년에는 전국 동·서·남·제주해역 연안 마을어장 12개소에 바다숲 651ha를 조성합니다.

■ 동해(양양 87, 삼척 59, 울진 76)

■ 서해(백령 등 11)

■ 남해(거문도 15, 영도 50, 통영 41)

■ 제주(서귀포 208, 제주시 104)

바다숲 조성

바다숲 체험 프로그램(UNEP 한국위원회와 공동
“바다숲 살리기”캠페인

제주해역 감태군락 및 갯녹음동태조사 과정(MBC 
창사 50주년 특별다큐 엄홍길, 바다로 가다.

황금어장을 꿈꾸는 바다목장(MBC파워매거진)
3부 살아숨쉬는 바다(MBC파워매거진)

2부 위기의 바다 해법은 없는가? 바다숲의 신비
(MBC파워매거진)

1부 바다의 사막화(MBS파워매거진)

희망의 바다(MBC파워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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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덕암마을에 에너지 
자립녹색마을을 조성합니다.

■ 태양광, 펠릿,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 주택에서 손실되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절약 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한 녹색마을  

센터를 건립합니다.

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100%

화석에너지 
55%

신재생 에너지 
45%

신재생 에너지
0%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기  존 조성 후

기대성과

○ 녹색마을 조성전 연간 702.9 tGH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주택 효율화 
사업을 통해 약 163 tGHG가 감소되어 23.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조성 완료후 에너지자립도가 45%까지 향상됩니다.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

녹색마을 센터 조감도

남봉리 마을 이장 : 박 남 길(56세)
주 소 :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43-1번지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전경

"지난 8월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덕분에 한달간

가구당 평균 약 10만원 정도의
전기비가 절약되고 있고, 

녹색마을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 간에 화합도 

아주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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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 생활권 주변의 녹지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협약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의식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84.1%, 여론선도층의 91.3%가 향후 도시숲 조성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2010, 한국갤럽).

주요내용

숲이 있는 학교

숲이 없는 학교

70

68

66

64

62

60

58

56

(단위:%)

호기심집중력

62.5

66.9 67

65.4

60.3

64.4

정서적균형

성과사례

○’1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0㎡로 확충하여 WHO권고(9㎡/인) 수준을 달성합니다.

■ 선진국 도시 : 파리(13㎡), 뉴욕(23㎡), 런던(27㎡) 

○학교숲은 학생들의 집중력·정서함양 등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지의 역할을 

합니다.

○ 3,200개('15)의

   도시숲이 조성됩니다.

○ 가로수가 40,000km

   ('15)까지 확장됩니다.

○1,535개교('15)에

   학교숲이 만들어집니다.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등 녹색 산림 네트워크 구축

2010년 2011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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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 - 공단에 '사람꽃' 피었네
(서울신문 2011년 5월 30일)

도심의 허파를 찾아서 (서울신문 2011년 6월 27일)

도심의 허파를 찾아서 (서울신문 2011년 6월 29일)

1,645

34,817

35,817

40,000

869 955

1,535

1,962

3,200

"서남공원과 삼호산을
연결하는 울산의 허파이자 
울산에 도시숲 붐을 일으킨 
주역으로서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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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 가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농식품 '20년까지 농림어업부문 5.2%, 음식료품부문 5.0%를 감축합니다.

주요내용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11~ )

■ 일정기준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 농식품부는 농수축산 및 식품산업을 관장합니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2~ )

■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 확산을 위해 저탄소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배출량 대비 일정수준 이하로 

온실 가스를 감축한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여

합니다('12 : 10건 시범인증 실시).

○ 농식품 탄소상쇄제도 ('12~ )

■ 농식품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감축한 온실

가스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성과사례

○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문 온실가스를 35% 감축(흡수)합니다.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농업 온실가스배출 35%까지 감축
(아시아경제 2011년 5월 12일))

온실가스배출량 35%줄여
(문화일보 2011년 5월 12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헤럴드 경제 2011년 5월 12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행
(한국경제 2011년 5월 13일)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식품유통등
6개 분야에서 개별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되고,

이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상쇄사업도

시행된다."

"2012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가 시행된다. 
화학비료를 쓰지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정부가
인증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축산물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2020까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BAU)보다 35% 줄이고,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은

기존 예상치보다 6%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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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례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에 따른 비료대 감소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 농가 화학비료 사용금액이 6,025억원('10)에서 5,003억원

('11)으로 1,022억원(17%) 감소되었습니다.

■  ‘10~’12년 동안‘08년 화학비료 사용량의 30%를 감축하여, 

농가 경영비 중 비료 지출비용의 25~27%를 절감

하였습니다.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CO₂배출을 저감하였습니다.

■ 화학비료 3% 감축시 67,688tCO2의 CO2배출이 감소됩니다.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고 양분수지가 높아 농업의 환경부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농업에 의한 환경부담 완화와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합니다.

■ ‘11년 이후 맞춤형비료를 전체 복합비료 대비 80%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 ‘11년에는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5개년 평균

('06~'10) 대비 3% 감축(281kg/ha→273)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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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업 육성

맞춤형 공급 확산 등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정책 추진
(아주경제 2011년 1월 16일)

토양형 맞춤형 비료 (아시아투데이 2011년 3월 11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도개선 추진
(메디컬투데이 2011년 8월 8일)

"환경오염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개선 등으로
화학비료 구매(사용)량이

3년 연속 감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맞춤형비료를 포함한 
화학비료 가격 인하로 

전체농가의 올해 화학비료
부담액은 전년보다

약 1022억원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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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07년 농어업용 에너지 소비량은 3,152천TOE로 국가전체의 1.8% 수준이며, 이중 석유류가 
79.4%(2,503천TOE)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08년 농어업용 면세유류 사용량은 2,970천㎘로 국가전체의 2.6% 수준이며, 농업용이 1,975천㎘(66.5%), 

어업용이 995천㎘(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시설원예 전체 온실면적 53천ha 중 난방면적은 

14천ha수준이며, 이중 유류가 난방용 에너지의  

90%를 차지하여 유가상승에 따라 부담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분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0.1% 미만 

(국가 전체는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

○ 농어업분야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열 난방 설비, 목재 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1,160ha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온면적 대상 온실 면적 보급가능 에너지원

13,000ha

대규모·자동화 온실 1,300ha 지열·목재펠릿

중소규모·저온작물

지열설치 곤란
5,200ha 목재펠릿

전체 농가 13,000ha 에너지 절감시설

○‘11년에는 온실가스 302천tCO2이 감축 되었습니다.

■ 지열 : 128ha×222.24tCO2/ha = 28,442tCO2

■ 목재펠릿난방기 : 174ha×311.2tCO2/ha = 54,148tCO2

■ 에너지 절감시설 : 1,762ha×124.5tCO2/ha = 219,369tCO2

○‘11년에는 에너지 104천TOE가 절감 되었습니다.

■ 지열 : 128ha×65.6TOE/ha = 8,397TOE

■ 목재펠릿난방기 : 174ha×108.6TOE/ha = 18,907TOE

■ 에너지절감시설 : 1,762ha×43.44TOE/ha = 76,541TOE

성과사례

○‘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2,064ha를 보급하였습니다.

■ 지열 : 128ha

■ 목재펠릿난방기 : 174ha

■ 에너지 절감시설 : 1,762ha

○‘11년에는 789억원의 난방비 및 연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농가 연료비 절감율(유가 1배럴당 $100 기준) : 에너지   

절감시설 40%(576억원), 지열 73%(192억원), 목재펠릿  

약 10%(18억원)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활성화

"789억원"
절감

"104천TOE"
절감

"302천tCO2"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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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를 보급하여 친환경 저비용 어업구조로 전환하고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합니다.

■ 조업시 사용하는 어선의 집어등(燈), 작업등(燈)을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燈)으로 교체합니다.

■ 갈치 채낚기 어선의 경우, 1척당 연간 약 

25천ℓ의 유류가 절약됩니다.

■ 갈채 채낚기 어선의 경우, 1척당  연간 약 65톤의 

CO2 발생이 감소됩니다.

성과사례

○ 단기적으로는 유류비 절감을 통해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산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11년에는 어선 LED 보급 계획대비 108.7%(217척 → 236척)를 달성하였습니다.

어선 LED 보급 확대

중앙일간지보도(연합뉴스 2010.9.14)

LED 집어등, 작업등 및 자가 발전직 발광체 개발
(FN투데이 2010년 9월 13일)

LED 집어등, 작업등 및 자가 발전직 발광체 개발
(Daum 2010년 9월 13일)

"25천ℓ"
절약

2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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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척

236척

계획 실적

108.7% 달성

"65톤"
감소

"자가발전식 발광체는
빛을 내는 작은 물체로서,

자체 운동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채낚기어선의 자동조획기나 해상에

떠있는 부유물에 매달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전지가

필요 없는것이 장점"

"오징어 채낚기도 기존에
사용하던 집어등과 LED 집어등

을 50%씩 혼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어획"

"LED집어등을 사용하면
연안 10톤급 어선을 기준으로

월 약 200만원의 조업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LED 집어등과 작업등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도 함께 줄일 수 있으며 

수출전망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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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례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나무의 생장량 및 공익적 가치가 증대 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98년 이전보다 임목축적량이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 산림의 건강성이 증진되어 공익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숲가꾸기를 통하여 건강한 산림 조성 및 탄소흡수원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원유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0년에는 약 70.4억원,’15년까지는 약 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추진배경

○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유엔 IPCC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조림 및 산림경영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 ‘07년 온실가스 620백만tCO2 중 41백만tCO2(6.6%)을    

산림에서 흡수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중 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촌 연료비 부담 경감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탄소흡수 기능이 저하된 산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거나 신규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휴토지에 신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리기다소나무림 등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조림 : ('11) 20,732ha → ('15) 21,000ha

- 숲가꾸기 : ('11) 266,000ha → ('15) 261,000ha

- 가정용 등 소규모 펠릿 난방기 보급 : 

                            ('11) 4천대 → ('15) 2천대  

- 국내생산 펠릿공급 : ('11) 2만톤 → ('15) 10만톤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화석연료 안쓰는 마을 만들어요 (내일신문 2011년 4월 12일)

"재해예방, 건강한 숲 가꾸기가 답이다"
(동아일보 2010년 7월 15일)

나무 난방은 '잠' 맛이 달라요 (중도일보 2010년 7월 30일)

「나무」3부작, 과학카페「나무의 재발견」
(KBS 네트워크 특선)

"목재펠릿은 목재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숲 가꾸기'에서 나온 잡목 등을
톱밥으로 파쇄한 후 압축해 만든
청정연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있다."

"나무를 이용해 난방을
할 경우 객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잠' 맛이 좋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요즘에는
펠릿보일러를 이용하는 방이

먼저 예약된다."

「재난의 서곡, 검은 진주의 종말」
(KBS 환경스페셜)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한 지역의 나무는 직경과

뿌리생장이 촉진되고,
잘 발달된 나무뿌리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를 발휘하여 산림토양의

쓸림현상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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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해외 진출, 한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현지화를 통해 현지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전통발효 식품, 기능성 식품, 식품소재, 식재료 상품개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09~‘11년 식품 R&D에 58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산·관·학·연이 집적된 고부가 식품산업의 핵심 인프라(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수출 인프라 조성 및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11년에는 76억불 수출 달성이 예상됩니다.

■ 농식품 수출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10년에는 58.8억불 수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성과 

○ 식품산업 진흥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식품산업진흥법('08.6), 식생활교육지원법('09.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0.8), 외식산업  

진흥법('11.9)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 식품산업 R&D 중장기 기본계획(‘09.6), 우리술 경쟁력 강화방안('09.8),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0.4),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10.7)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통·발효·기능성 식품 등 전략품목 중심으로 세계화를 선도합니다.

■ 우리술·김치·천일염 등 전통발효식품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막걸리 사례 - 2009년 히트상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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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불 목표달성

’10년 59억불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농림식품부, R&D과제 천연발효조미소재 개발 
(아시아투데이 2010년 5월 10일) 

전통식품서 기능성 유산균 발견 (파이낸셜뉴스 2010년 11월 4일) 

매운고추장, 입맛 따라 골라 먹는다
(중앙일보 2010년 4월 29일) 

천일염 명품으로 키운다 (국민일보 2010년 1월 5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본격추진
(동아일보 2010년 3월 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 (NEWSIS 2011년 10월 13일) 

막걸리, 올해의 히트상품 1위
(동아일보 2009년 12월 17일) 

광주 세계김치연구소 발효식품산업 메카로
(서울신문 2010년 3월 10일) 

'미슐랭 스타'받은 한식당 첫 탄생
(세계일보 2011년 10월 5일) 

농림식품부, 전통주 제조용 누룩 17종 개발 
(매일경제 2010년 11월 4일) 

"개발한 누룩은 기장과
녹두, 메밀, 보리, 찹쌀, 현미 등

17종으로, 전통주 산업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

"기능성 유산균이  
전통식품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김치와 천일염 등 

우리 전통식품의 과학화를 통한  
산업화, 세계 명품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연구개발 R&D 과제를 
통해 농산물로 깊고 깔끔한

맛을 내는 천연 발효 조미소재를
개발해 상품화하는 데 성공"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한식홍보와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왔고 미슐랭으로부터 별 등급을 

받은 한식당이 나온 것은 해외에서 한식의 
이미지가 높아진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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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례

○ 기존의 토지기반 온실재배에 비해 고집적화를 달성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이용 대비 CO₂발생량이 

30%이상 감소되었습니다(시설원예용 유류 이용량 절감 : 160 → 100만 kL/년).

○ 식물공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는 증발산시스템 개발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해져 노지재배 대비 

75% 절감됩니다.

○ 화학농약, 비료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양액 및 무농약 재배로 환경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급격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가능케하는 환경제어형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수평개념의 재배농업에서 생산성 및 토지 이용효율이 높은 수직농장시스템으로 식물 재배농법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노지재배(‘70) → 시설재배(’90) → 수평형 식물공장(‘04) → 수직형 식물공장(’12) → 빌딩농장(‘15)

주요내용

○ BINT를 융복합하여 녹색성장과 수출농업을 이끌어 갈  

『미래형 녹색도시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식물생산공장 자동화 환경관리 시스템 개발, 식물생산 

공장 모델 및 재배관리 매뉴얼 개발, 요소기술 자동화, 

식물공장 상용화 복합환경 제어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추 한 포기에 최첨단 기술이...식물공장 첫 선 (YTN 2011.3.23)

농진청 빌딩형 '식물공장 연구동' (mk 뉴스 2011.3.23)

농진청 빌딩형 '식물공장 연구동' (mk 뉴스 2011.3.23)

식물공장 자동화 기술 개발 추진

"LED는 식물성장에 
가장 적합한 파장을 

낼수있고, 또 형광등보다 
에너지가 적게드는 

장점이 있다."

"물과 양분을 주는 것도 
자동화 돼 있고,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 황사나 방사능 
오염같은 외부 환경악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이번 빌딩형 및 수직형 
식물공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식물공장 연구기술방향의 비전을 
제시하고 차세대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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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례

○ 생명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 육종 선진국가에 진입합니다.

○ Golden seed 프로젝트로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합니다.

○ 생명산업 R&D로 신성장동력이 창출됩니다.

생명산업대전 개막...체험도 가능
(MBN경제 2011. 10. 13)

추진배경

○ 지식정보, 금융·기술 자본주의에서 생명력을 중시하는 생명자본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생명자원 보유국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농어업 미래성장 농림수산식품산업

먹을거리 생산 생명자원을 관리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 종자 산업은 기술·자본이 고도로 집약된 산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요내용

○ 종자산업법 분리 제·개정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방사선육종기반 구축 등 민간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R&D 투자확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신품종 육성 및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1,000만 달러 수준의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할 계획입니다.

○ 유전자 재조합기술과 형질전환 동물 생산기술 결합을 통해 신약·장기 및 신기능성 물질을 개발합니다.
난관 특이적 GFP 형질전환 닭 개발

이종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 '지노' 생산 (KBS 언론홍보)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착공 (농어촌신문 2011.7.6)

재 2회 생명산업대전 개최
(아주경제 2011. 10. 12)

금보다 비싼 종자 '골든씨드'
(국민일보 2011년 3월 14일)

종자·생명산업 육성 기반 마련

"녹색형광단백질 대신 
형질전환 닭을 생산한다면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계란이 
생산될수 있을 것"

"정부가 2012년까지
예산 8140억원을 투자해 금보다 
더 비싼 글로벌 수출 전략 품종 

20개 이상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골든 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에 나섰다.

"2013년에 방사선육종
연구센터가 완공되면 방사선 
육종 이용분야 세계 8위권

도약이 기대"

"농식품부는 농림수산
생명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술 및 전시·홍보해 

생명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를

알린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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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4m 억새, 고효율 대체 에너지로 주목”(2010. 12. 19)

주요내용

○ 농림수산식품 R&D 중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재정투자가 ‘13년까지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녹색(Green)성장 실현, 생명(Life) 산업 육성, 과학

기술(Technology)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 농림수산식품 녹색R&D 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

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단체·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녹색인증제도 도입으로 녹색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09년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저리자금 지원, 신용보증 확대, 수출·보험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성과사례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돼지기름, 바이오연료로 재탄생!(2010. 6. 16)

green & life technology forum
(한국농어민신문 2011.7.7)

KBS TV '9시 뉴스'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인증제 대상 확대 (파이낸셜 뉴스 2011.5.16)
바이오 연료 재탄생 (KBS) 바이오 연료로 재탄생 (SBS)

○ 농식품 녹색 인증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 기후 변화 적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G&LT 포럼이 출범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핵심, 녹색R&D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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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3년

"2배 수준"으로 
확대

"G&LT 포럼은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인 녹색(Green)성장을 실현
생명(Lif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학기술(Technology)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부문이 

추가돼 인증대상이 
85개로 확대"

"일 최고·최저기온, 적산일사량,
강수량등의 기후정보를 30년

평년의 월별로 제공하고
농업기후지수 분포도를

30m 단위 해상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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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란?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se Gases)

○ 지속적인 식량생산 추구와 농업 온실가스 감축 문제해결을 위해 회원국간 연구협력(R&D)과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체입니다.

가입배경

○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농업분야도 국제적인 인적·물적 연구협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및 기술수준은 GRA에 참여하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

입니다(EU, 미국, 일본 등에 비해 70%수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고려하였습니다.

성과사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격을 제고 

하였습니다.

농업온실가스국제연구연맹(GRA) 가입 (2011. 6. 24)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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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사례

○ 단기적으로는 협력국가에 맞춤형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유용유전자원 도입 및 해외진출 농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한 

해외 농업진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OPIA란?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 세계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기위한 기술원조 사업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요청

하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지원국의 젊은이들

에게 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국격 및 자원외교에 부응하는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기술 리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

하고 자원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2015년까지 30개국

에 KOPIA 센터가 
   설치되고 공동연구 

사업이 확대됩니다.

○ 미래대비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청년 
   리더를 파견합니다. 

한국의 지구촌 농업 살리기 (동아일보 2010년 4월 26일)

케냐 탈곡기 전수 (MBC,YTN 등 2009. 12)

브라질 농업인턴 활동 (2010.3)

케냐 탈곡기 전수 (MBC,YTN 등 2009. 12)

KOPIA센터 운영 확대 농업 청년리더 파견

케냐 탈곡기 전수 (MBC,YTN 등 2009. 12)

2009년 2010년 2011년
0

100

150

200

250

(명)2009년 2010년 2011년
0

10

20

30

40

(개국)

KOPIA 케냐 센터-자전거 탈곡기 (YTN 201.1.8)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확대

"농진청은 12일 캄보디아에 해외 
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를 열었다. 

KOPIA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해 개도국의 

농업생산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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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 사막화 방지 등 국제사회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발휘와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격(國格)에 걸맞은 
역할 수행으로 녹색성장을 세계에 확산하였습니다.

○ 유엔 3대 환경협약 총회의 국내 유치로 생산 및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UNCCD란?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국제적 노력을 통한 사막화 
방지와 심각한 한발·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사막화 및 산림 황폐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는 모범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국토녹화 성공 역사와 중국·몽골의 사막화 방지 활동 노력에 힘입어 아시아 최초로 총회가 개최됩니다.

주요내용

○ 2011년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간/장소 : 2011.10.10~10.21(2주간),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 참가규모 : 194개국 약 3,000명(일반 관람객 : 약 8~10만명)

■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로서, 우리나라 치산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세계 각국에 전파합니다.

유엔 3대 협약 (조선사회 2011년 10월 12일)

총회 홍보대사 선정

'UN 사막화방지혁약 총회' 포럼 개최 (조선BIZ 2011년 10월 17일)

몽골나무심기행사

After

대학생 홍보대사단 발대식

UNCCD총회, 의회 선언문 채택
(뉴스웨이 2011년 10월 11일)

Before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의 성공적 개최

"모두 40조로 이뤄진 협약은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지 복구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장기적 전략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시멘트
연구를 통해 사막화와 황사를 

줄일 수 있는 상용기술과 
현장 적용방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사막화 방지에 있어
지속적인 토지관리가 본질적인

부분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급 회의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의회급 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성과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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